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본문: 창9:8~17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부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약속으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쌍방간에 계약이 대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지요. 약속은 ‘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못 지키면 쪼개진 짐승처럼 생명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9천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나요? 15절 말씀을 다같이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이제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봐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묵과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같이 죄악투성이였습니다. 창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타락했고 또 사악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 12일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 머물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때가 600년 2월 10일(창7:4, 11)이었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고, 처음으로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예배) 드렸습니다(창8:20).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9:1)는 축복과 함께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창9:3).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싸인 노아를 꿰뚫어보신 것입니다. 트라우마 즉 홍수심판을 겪으며 그 일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의 식물이 아직 자라지 않아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식물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창9:11)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습니다(창9:8-17).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11-12절을 읽어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창9:11-12)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창9:13). 노아와 맺은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활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습니다. 무기로 쓰이는 활이 하늘에 걸렸다는 것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증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아주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되돌려주며, 사랑을 베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